
출간기획서
	제목(가제)
	캠핑카타고 이탈리아 남쪽 15박 16일

	분야
	여행 에세이/ 가이드 북

	주제
	
코로나로 일상이 뒤틀린 가족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뜻이야.”

이탈리아 사람들 조차 생소해하는 
숨겨진 해변을 찾아 이탈리아 최남단을 향해 떠난 여행


	기획의도
	
한국에 전혀 소개된 적 없는 이탈리아 최남단의 해변 소개
캠핑카에 오르는 순간 이탈리아 남부의 진수를 만난다
캠핑카에서 삶의 깨달음을 느낀 가족
그리고 캠핑장에서 만나는 코로나 시대의 사람들 이야기


	예상 독자
	
이탈리아 캠핑카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
이탈리아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
전혀 새로운 여행지를 꿈꾸는 사람


	핵심 콘셉트
	
이탈리아 캠핑카 여행 소개
이탈리아 남부 해변 소개
현재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 여름 휴가지 풀리아 주 소개
2021년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휴가지 칼라브리아 주 소개


	차별화 요소
	
북유럽 캠핑카 여행은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탈리아 캠핑카 여행은 생소합니다.
특히 이탈리아 최남단 쪽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남부의 해변은 캠핑여행을 할 때 그 진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엔 소개 되지않았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은 물론 세계족인 셀럽들에게 풀리아 주와 칼라브이라 주는 몇 년사이 가장 인기가 높은 여행지입니다.
안전하고 세련되고 깨끗이고 아름다운 도시들과 
건강하고 풍요로운 음식들
그리고 전혀 본 적 없는 특이하고 놀랍고 깨끗한 해변과 바다가 펼쳐집니다.

이탈리아 살이 16년 차,
코로나로 생업이 멈춘 여행가이드 아빠
이탈리아의 삶을 기록하는 작가 엄마
로마에서 태어난 남매

캠핑카를 타로 여행을 하며 새로운 삶과 사람들을 만납니다.




	목차
	
프롤로그
승률 100%의 모헙 : 캠핑카를 예약했다.

1.낯선 이의 초대에 응했다.
2. Marche : 운의 방향을 바꾸는 법 : 캠핑장에 갇혔다.
3. Vieste : 와 본 사람이 없는덴 다 이유가 있었다.
4. Gargano : 길을 잃어야지만 만날 수 있는 해변
5. Ostuni : 3천 년을 지켜간다는 것
6. Masseria Brancati : 이토록 맵고 쓴 올리브 유
7. Albe개 Bello : 스마프 마을 청년들의 0km 유기농 식당
8. Capitolo : 고대 로마인이 만든 사회적 거리두기 해변
9. Grotta Poesia : 천연 바닷물 수영장
10. Capo Imperatore : 우리와 우리가 겹쳐지는 곳
11. Le Castella : 소라게를 팔아 돈을 버는 법
12. Tropea : 이탈리아 정말 제대로 미쳤구나
13. Arco Magno : 산 넘고 물 건너 천국을 만나다
14. Castella Batte : 물 속에 잠긴 고대 신전
15. 마지막 밤: 해변의 소녀와 사랑에 빠진 아들

에필로그
마지막 캠핑장은 휴게소



	마케팅 포인트
	
2016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으로 풀리아가 뽑혔다. 같은 해 뉴욕타임스와 론니플래닛에서 역시 세계에서 가장 가고 싶은 10대 명소에 풀리아의 이름을 올렸다. 덩달아 Wine Enthusiast는 풀리아를 세계 10대 와인 관광지역에 선정했다. 내친김에 풀리아 최초로 토르치코다(Torcicoda) 와인이 와인 스펙테이터 100대 와인에 이름을 올린다. 심지어 네프리카(Neprica)는 가성비 최고 세계 10대 와인에 선정된다. 인스타를 통해 만나게 되는 셀럽들도 경쟁이라도 하는 듯 풀리아에서의 휴가 사진을 올리고 있다. 풀리아 스타일 은 하나의 고유명사가 되었다.

풀리아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정말 작은 마을에서조차 센스 넘치는 바와 식당 편집숍을 만나기란 어렵지 않다. 바텐더부터 거리의 사람들까지 옷차림이 심상치 않다. 남부 특유의 소박한 사람들과 놀라울 정도로 멋진 감성의 장소들의 조화는 그저 행복하다. 마을들은 하나같이 깨끗하고 사람들은 유쾌하며 그 와중에 분위기는 젊다. 건강한 음식과 파스텔 톤의 세련된 세라믹 그릇들 그리고 맵고 쓴 맛의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올리브 유까지 매력은 끝이 없다.

칼라브리아에는 2021년 이탈리아가 뽑은 가장 아름다운 도시 트로페아가 있다.
이탈리아지만 전혀 이탈리아 같지 않은 도시와 모든 음식마다 고추가 들어가는 매욱 맛을 즐기는 도시다.
그러나 이 곳의 진짜 매력은 바다였다.
그 어느 바다에서도 이 보다 더 깨끗하고 맑은 바다는 만나지 못했다.

여행이 다시 재개되는 순간,
이탈리아의 풀리아와 칼라브리아는 가장 사랑받는 장소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한국엔 아직 이 곳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는 책이 없다.
물론, 이 곳의 사람들과 길 위의 이야기도.



	저자소개
	
기타 이력 및 포트폴리오

2006.6 - 2015.9 유로자전거나라 이탈리아지점 가이드 근무
2014.5 - 2014.7 다음라이프 <베스트 이탈리아 10> 연재
2014.8 - 2015.7 폰타나블로그, <나는 지금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연재
2019. 5 출간 [로마에 살면 어떨 것 같아?] 생각정거장
2019. 11 위매거진(WEE) 인터뷰 {내가 이 나라와 사랑에 빠진 이유}
2020.1 클래스 101 : 온라인 글쓰기 수업 런칭
[지속하는 글쓰기를 도와드립니다] 
2020. 2 [로마에 살면 어떨 것 같아?] 2쇄
2020. 7월 [모자문답집] 개인출판
2021. 5월 캐리마켓 매거진 [로마가족입니다] 매주 연재 중 
2021.7 
2021년. 9월 출판사 제철소를 통해 세 번째 책 출간 예정

2016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주 1회 [로마에서 남매키우기] 연재 중 
(누적 조회수 78만 / 다음 및 네이버 메인 다수) 

2020년 3월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 생계형 유튜버를 병행,
유튜브 채널 [로마가족]을 운영 중입니다.


* 브런치 계정 : https://brunch.co.kr/@mamaian
인스타 그램 : @mjmamaian
유튜브 : 로마가족




